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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본부,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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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는 10월 14일(월) 9시부터 강북지방본부를 찾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시행했다. 조합원 재무컨설팅 시행은 2019년 1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현장 지역본부 순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순회교육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및 재테크 컨설팅을 비롯 노후를 위한 보험 및 자산관리 노하우 등 전 세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KT노사가 저축, 투자, 은퇴, 보장 등 조합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재무설계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재무컨설팅 프로그램은 강북지방본부의 시작으로 내일인 15일(화)에는 서부지방본부, 다음주에는 전북, 충북지방본부 등 현장 순회가 예정되어 있다. ���KT노동조합 지방본부가 현장의 높은 호응 속에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화), 제주지방본부를 시작으로 충북, 제주, 부산지방본부 등지에서 릴레이 실시되고 있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합원과 노조간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행사다.��부산지방본부는 지난 10월 11일(금) 문화제를 열고 ‘조합원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조합원들에게 눈과 귀가 즐거운 또 다른 재미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부산지방본부 김석득 위원장은 이날 “구성원간 단합의 장을 통해 마음껏 웃고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








‘찾아가는 토탈케어 프로그램’ 시행        


전 세대 조합원 대상 ‘자산관리 노하우’ 등 재무컨설팅 제공 













